
안전한 정보화 사회 위하여 노력하는 새내기 시민단체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바위도 깬다                                                    페이지 1 / 3 

보도자료                                     즉시사용 

482-110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31  (전화) 070-7797-2583  (문의) news.pcis@daum.net 

대표 손영준                                                   http://cafe.daum.net/pcis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화 담당기자 

발    신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문    의   손영준 T. 010-8677-9515 

작 성 일  2014. 06. 26(목) 

제    목  [보도자료] NIPA SW과제관리 책임의식 상실(총 3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과제관리 책임의식 상실 

미래부의 공개SW 관리부제, 그 단면 

1.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과제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절차적 행위에 문제

가 없고 전문가들에 의하여 평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무책임한 사업관리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의문이 안들 수 없습니다. 

2. 금번 사례를 계기로 다음의 5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A. 현행 서류심사, 심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지향적인 과제관리가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B. 평가는 산출물 보다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여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소수의 평가위원으로 전문적인 평가에 실효성이 없다. 

C. 심지어 타 평가 사례에선 일부 평가위원(과제와 연관성 없는 전문가)이 용돈 벌이 삼아 

평가에 참여한다. 

D. 절차위주의 제도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복지 부동하게 만든다. 

E. 편의주의적 절차제도는 SW인력 및 SW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도 없으며, 살려지지도 

않는다. 

3. 또한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014 공개SW 개발자' 참가자 모집’ 내용을 보면 20명 내외의 

우수한 공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선정해 개발 장비, 상주 개발 공간, 월 최대 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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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연구장려금, 해외 콘퍼런스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은 정형적인 

관리위주의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행정의 표상입니다. 

4. 미래부는 SW 정책에 대하여 백지에서 그 청사진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SW 생

태계는 고사되고 말 것이며, 창조경제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5. 따라서 다음의 SW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합니다. 

A. 편의주의적인 소수전문가의 의사에 의한 선택적 지원에서 벗어나 오픈 공간을 통하여 

열린 기회를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B. 문서에 의한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소스코드(source code)를 바탕으로 

한 익명의 다수에 의한 공개 평가체계 수립 

C. 기존 기업 및 스펙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SW엔지니어(사람)를 위한 정책 수립. 

D. 각 산하기관에 흩어져있는 SW관련 업무기능을 독립적인 SW전문기관의 신설 

6. 미래부의 ‘2013년도 공개SW개발지원사업’ 중 “빅데이터 활용을 활용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

크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 및 공개 검증 요

청한 봐가 있었습니다. 

A. 통계알고리즘 중 아파치 하둡(hadoop)기반에서 분산(variance)을 구하는 1개의 알고리

즘에 대하여 “MapReduce 개념에 부합하는지, Mahout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객체지향 

개념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7. 위 문제의 대상이 극히 작은 범위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통신산

업진흥원(NIPA)은 과제의 선정 및 결과의 평가(전문가 Pool의 활용한 심의회)에 있어서 해

당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과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공개검증을 

요청하여 재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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